
청년에게 황벽산에 황벽나무가 있는지 물었지만
모른다. 황벽나무는 오동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 실제로 황벽사 주변에는 황벽나무가 없다. 아
마도 황벽 선사가 이곳에 주석하면서 고향의 황벽
산 이름을 빌려왔는지도 모르겠다.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난 길을 조금
걸어가자 농가가 몇 채 보인다. 농가 앞은 계단식 논
들이다. 황벽 선사의 묘탑은 농가 맞은편 산자락에
있다고 한다. 순례 일행은 청년이 안내하는 대로 논
둑길을 걸어가면서 상념에 젖는다. 논둑길에는 절
에서 나왔음직한 반듯한 기단석들이 듬성듬성 방치
돼 있다. 옛 황벽사의 자취들이 분명하다. 문득 황벽
선사 묘탑을찾아가는나는 무상감에몸서리친다.
이전에 왔던 어느 비구니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논둑길을 걸었다고 하고, 어느 비구스님은 몇 십 년
만에 의문이 풀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건너갔다고
한다. 지금 나는 가랑비 같은 상념을 털고 눈을 똑바
로 뜬 채 걷고 있다. 황벽촌의논둑길 여기저기에 동
글동글한 말똥들이 보인다. 눈을‘말똥말똥’뜨고
있다는 문장의 의태어가 말똥의 모습에서 생겨난
것일까.

황벽 선사의 제자 중에 배휴 거사가 고족(高足)의
재가제자라면 전법제자는 임제선사이다. 임제는 황
벽 회상에서 수년 동안 정진했다고 한다. 그러니 지
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논둑길은 1000년 전 이곳에
머물렀던임제의눈에도낯익었을터이다.
임제의 휘는 의연(義玄), 조주(曹州) 남화(南華,

현 산동성 연주부 단현) 사람이고 속성은 형(邢)씨
였다고 한다. 효심이 깊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출가
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윽고 젊은 나이에 출가의 뜻
을 이루자 처음에는 경(經)을 섭렵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그는 화엄사상과 유식사상에 정통했다고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젊은 임제는 한때 투철한 견처를
얻지는 못했던 듯하다. 훗날 임제는 견처를 얻지 못
했던 시절을 대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덕들이여! 우물쭈물 헛되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지난날이 산승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빛이
없는 절망 속에서 이리저리 깨달음을 찾아 방황했
다. 흐르는 광음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서 가슴속은
타오르고 마음은 갈팡질팡하여 이곳저곳에서 가르
침을 찾아 물었다.”
임제가 방황을 멈춘 것은 황벽 선사를 참방하고

난 뒤부터였다. 그래서 선지식과의 인연이 절대적
인 것이다. 임제는 황벽 선사 회상에서 깨달음의 인
연을 지어갔다. <임제록>에 나오는 선화를 보면 임
제가 황벽 선사 회상에서 공부해 가는 과정이 생생
하게 느껴진다.

황벽 선사가 승당 앞으로 오는 것을 보고 좌선하
고 있던 임제가 눈을 감아버렸다. 이에 황벽 선사는
바로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임제가 방장
실로 뒤따라가사과했다.
“황송합니다.”
황벽 선사가수좌에게말했다.
“이 사람이비록 젊지만이 일을 알고 있군.”
이 일(此事)이란 불법의 근본을 뜻했다. 수좌가

믿지 못하겠다는듯물었다.
“노스님께서는 발꿈치를 땅에 딛지도 않고 이 젊
은사람을증명하시는것같습니다.”
발을 땅에 딛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 속담으로 확

실한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었다. 수좌의 말에 황벽
선사는 자신의 입을 손바닥으로 쳤다. 말을 함부로
했다는 몸짓이니 실수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수좌가말했다.
“아셨으면됐습니다.”

황벽 선사가 선방에서 졸고 있는 임제를 보고는
주장자로 좌선상(坐禪床) 판자를 한 번 쳤다. 임제
는 눈을 뜨고 황벽 선사를보더니 다시 졸았다. 그러
자 황벽 선사는또 다시 좌선상 판자를 쳤다. 그리고
는웃간(上間)에 있는 수좌에게가서 말했다.
“아랫간(下間)의 젊은 후배는 좌선하고 있는데
수좌는 여기 앉아 망상만 일으키고 있나니, 그래서
무엇을하겠는가.”
“노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
니까.”
이에 황벽 선사가 좌선상 판자를 한 번 치고는 나

가버렸다.

어느새 임제는 부방장 위치인 수좌의 경지를 넘
어서고 있었다. 수좌가 번번이 젊은 임제 앞에서 어
리둥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선화를
보면 어느 새 임제는 스승 황벽 선사 앞에서 할을
하는 경지에이르고있다.

황벽선사가부엌으로들어가공양주에게물었다.
“무엇을하는가.”
“대중스님들이 먹을 쌀 속에서 티나 돌을 골라내
고있습니다.”
“하루에얼마나먹는가.”
“두 섬 닷 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오히려적다고생각합니다.”
이에황벽선사는공양주를때렸다. 공양주가아직

도 법을 묻는 선문답인 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 일
을공양주가임제에게말했다. 그러자임제가말했다.
“내가 그대를위해 노스님과선문답을하리라.”
이윽고임제가황벽선사옆에다가서자황벽선사

가부엌에있었던일을얘기했다. 그러자임제가말했
다.
“공양주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대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뒤임제가황벽 선사에게말했다.
“대단히많지 않습니까.”
임제는 쌀을 단순한 쌀로 보지 않고 자성(自性)으

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많다고자신 있게
말하고있는 것이다. 그러자황벽 선사가말했다.
“왜 이렇게 이르지 않는가. ‘내일 한 번 더 먹습니
다’라고 말일세.”
“무슨 내일을 들먹일 게 있습니까. 바로 지금 잡

수시지요.”
그러면서 뺨을 올려붙이려고 하니 황벽 선사가

말했다.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
구나!”
이에 임제는 바로 악! 하고 고함을 치고 나가버

렸다.
임제를 주시해 왔던 황벽 선사는 어느 날 대중스

님들에게설법했다.
“내가 대적(大寂: 마조) 문하에서 수행할 때 함께
공부했던 도반으로 대우(大愚)라는 분이 계셨다. 이
분은 일찍부터 제방을 행각하여 법안(法眼)이 매우
고명하셨다. 지금은 산중에 계시는데 대중생활보다
는 초막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신다. 나와 헤어질 때
그분이 간곡히 부탁하기를‘훗날 근기가 뛰어난 수
행자를 만나거든 나를 찾아보도록 얘기해주시오’
하였느니라.”
임제는 자신에게 한 말임을 금세 알아차리고 고

안현(高安縣) 깊은 산중에 있는 대우 선사를 찾아다
니게 된다.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몇 번을 참방한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 황벽과 대우라는 걸출한 두
선사가임제를대오케했던것이다.
산자락으로 들어가 희미한 길을 조금 더듬어 나

가자 대숲 속에 두 개의 묘탑이 보인다. 먼저 보인
부도에는 벽랑지탑(壁걊之塔)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벽랑 선사 탑인데 벽랑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
다. 안내해준청년도우물쭈물하고만다.
두 번째 보인 묘탑이 바로 순례 일행이 찾던 황벽

선사 묘탑이다. 탑에는 단제운조탑(斷際運祖塔)이라
고 새겨져 있다. 조탑(祖塔)이란 조사탑(祖師塔)의
준말일 것이다. 그리고 운(運)은 희운(希運)을 줄인
법명일 것이다. 그런데 단제(斷際)란 별호나 시호 같
은 느낌이 들고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다. 숙소로 돌
아와알아보니과연흥미로운인연이깃들어있다.
당나라 선종은 연호를 대중(大中)이라 했다. 그래

서 선종을 대중천자(大中天子)라고도 불렀다. 대중
천자가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조카인 무종의 핍박
을 피해 한때 출가하여 향엄의 제자가 된 적이 있었
다. 이후 대중 사미는 염관 제안국사 문하에서 서기
(書記)를 보았다. 그때 황벽은 염관 문하에서 수좌
로 있었다. 하루는 황벽이 예불을 보고 있는데 대중
사미가물었다.
“부처나 법에서 찾지 않고 예배하여 무엇을 찾고
있소.”
이에 황벽 수좌가말했다.
“부처나 법은 물론 대중 사미한테서도 찾지 않고
항상 이렇게절을 하고 있소.”
“절은 해서 무엇을찾으려하오.”
절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투로 말

하자황벽수좌가대중사미의뺨을한대때렸다. 대
중사미는‘이런 난폭한 자가!’라고 하며 얼이 빠졌
다. 그러자황벽수좌는연달아두번을더때렸다.
“이런 경우에는 난폭하다느니 어쩌니 하고 따질
때가 못되오.”
이후 대중 사미는 무종이 죽자 환속하여 황제로

즉위하였는데, 황벽 수좌에게 세 번 뺨을 맞고 선리

(禪理)를 알게 된 고마움을 잊지 못하여 추행사문
(툷궋沙門; 난폭한 사문)이란 호를 하사했다. 그러
자즉시 상공 배휴가간했다.
“폐하께 황벽 선사가 세 번 손을 댄 것은 폐하의
삼제윤회(三際괷廻)를 끊는다는뜻입니다.”
삼제란 삼세(三世)와 같은 말이었다. 선종은 배휴

의 주청을 들어 호를 다시 단제 선사라고 고쳐 내려
주었다. 상공 배휴가 선기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황벽 선사의 호가 점잖지 못하게 두고두고‘깡패
중’정도가될뻔했던사건이었다.
선사의 묘탑을 보고 있자니 사자후가 들리는 듯

하다.
“너희들은 모조리 술지개미를 먹는 놈들이다. 행
각을 한답시고 남들의 비웃음이나 사면서 안이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세월이 한 번 가면 언제 또
오늘이 오겠느냐. 이 큰 당나라 땅에 선사(禪師)가
없음을너희들은아느냐.”
선지식을 눈앞에 두고 헛되이 돌아다니지 말라

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씀이다. 묘탑 주위에 선
대나무들이 죽비가 되어 나를 후려칠 것만 같다.
황벽 선사의 사자후를 듣게 해준 청년이 새삼 고
맙다.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
이 들어 사례하려고 하자 기
겁을 한다. 대숲에 일렁이는
황벽촌의 아침 햇살이 청년
의 마음처럼 순결하고 아름
답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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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유식에 달통한 임제

황벽 선사 만나 선의 길로

황벽 선사, 황제의 뺨 쳐

단제선사 호를 하사받다

황벽사3

“세월이 한 번 가면 언제 또 오늘이 오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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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사사들들의의 서서릿릿발발 화화두두기기가가 지지금금도도 강강하하게게 흐흐르르는는
옛옛 선선사사들들의의 선선적적지지!!!! 

최최고고의의 노노하하우우 아아제제아아제제바바라라아아제제 아아제제여여행행사사!!!!!!!!

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
●출 발 : 4월 7일(1차), 5월 12일 (2차)
●동참금 : 1,690,000원 / 1인

대혜종고 / 고봉원묘선사천목산 4일
●출 발 : 3월 29일(1차), 5월 21일 (2차)
●특 전 : 890,000원 / 1인

불탑의나라미얀마 /
방콕 8일
양곤-바간-만달레이-방콕

●출 발 : 2011년 4월 14일

●동참금 : 1,990,000원

중국강호선종사찰 8일 (11분선사)
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앙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희천 / 동산선사

●출 발 :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2차)
●동참금 : 1,590,000원~ / 1인

※뜰앞의잣나무(정찬주작가) 증정

초초조조달달마마대대사사 육육조조혜혜능능선선사사 마마조조도도일일선선사사 백백장장회회해해선선사사 위위산산영영우우선선사사 양양기기방방회회선선사사 대대혜혜종종고고선선사사 고고봉봉원원묘묘선선사사 무무상상선선사사

다다음음검검색색““아아제제여여행행사사””
☏☏0022))773300--44000088


